
IF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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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석

이퓨의 IT’s IT

세계 3대 전자 박람회 중 하나인 IFA 2015가 9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공개된 제품 중에서는 이미 시장에 출

시된 제품들도 있으며, 출시 준비가 한창인 제품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직접 현장에서 만나본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향후 

출시된 제품들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IFA 2015 키워드 1. 스마트워치 대전

이번 IFA 2015 역시 모바일 제품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중 단연 많은 관심을 받은 제품군은 바로 스마트워치였습니

다. 삼성의 기어S2, 화웨이워치, LG워치 어베인 럭스, 레노버 모

토360 2세대, 소니 웨나 등 각 제조사들이 새로운 스마트워치

들을 선보여 스마트워치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 중 관심을 많이 받은 제품은 얼마 전 국내 예약판매를 시작

한 삼성 기어S2였습니다. 기어S2는 삼성전자의 첫 번째 원형 스

마트워치로 원형 베젤을 조작해서 메뉴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나본 느낌은 베젤 UX가 기대보다 빠른 속도를 보였습니다. 디자인은 기어S2(3G)와 기어S2 

클래식 두 종류로 출시되었으며, 타이젠 기반 웨어러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지만 다양한 스마트폰과 연동이 가능한 점도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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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와 레노버 역시 새로운 또는 업그레이드된 원형 스마트워치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워치의 경우 안드로이드 웨어를 기반으

로 클래식한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블랙, 실버, 골드 컬러의 워치는 42mm 크기이며, 스트랩은 메탈, 가죽 등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4인치 해상도의 사파이어 크리스털 디스플레이 적용, 300mAh로 최대 이틀 사용 가능한 배터리 등이 주요 

스펙입니다. 작년 원형 스마트워치로 출시된 모토360은 스타일적인 변화를 추가했는데요. 남자용 버전인 46mm 밴드 22mm 제

품과 여성용 버전인 42mm 밴드 20/16mm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남성용 제품의 경우 배터리를 400mAh(여성용 

300mAh)로 증가시켰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기능은 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니의 사내 클라우드 펀딩 프로그램으로 탄생한 웨나 역시 많

은 관람객들에게 관심을 받은 스마트워치입니다. 이 제품은 다

른 제품들과 달리 스마트 칩 등을 스트랩 적용한 점이 특징인데

요. 덕분에 본인이 사용하는 아날로그 시계에 웨나 스트랩만 연

결해서 스마트워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에는 NFC 칩

을 적용해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며, 7개의 LED와 진동 센서로 

알림 기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펀딩 목표액이 1천만 엔

이었는데 이미 5천만 엔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IFA 2015 키워드 2. 상향 평준화된 스마트폰

             

IFA를 통해서 갤럭시노트를 공개하던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5를 선공개해 스마트폰 분야에서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소니, 화

웨이, 레노버 등에서 새로운 스마트폰들을 공개했습니다. 소니의 경우 엑스페리아 Z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모델은 5.2인치 

엑스페리아 Z5, 4.6인치 Z5 컴팩트, 5.5인치 Z5 프리미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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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의 경우 최초로 4K 디스플레이(3840×2160 해상도)를 장착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MHL6

를 통해서 4K TV에 연결해서 동영상 출력이 가능하며,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4K가 아닌 영상도 4K 수준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웨이의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메이트S를 공개했는데요. 

이 단말은 5.5인치 디스플레이, 풀메탈 바디, 2.5D 고릴라 글래

스, 기린 935 CPU 옥타코어 GPU 말리 T628 MP4 680M, 안

드로이드 5.1, RAM 3GB, 메모리 32/64/128GB, 후면 1300만 

화소/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 배터리 2,700mAh 일체형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은 물론이고 디자인적인 측면에

서도 충분히 최신 플래그십 모델들과 경쟁이 가능한 모델이었

습니다.

소니 엑스페리아 Z5 프리미엄의 4K를 제외하고는 선 공개된 갤럭시노트5와 이번 IFA 2015를 통해서 공개된 제품들의 스펙차는 크

지 않아 보였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평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IFA 2015 키워드 3, 차이나

이번 IFA 2015에 참여하신 참관객들이 많이 쏠린 곳은 바로 중

국 제조사들이었습니다. 화웨이, 레노버 등에서 공개된 제품들

은 더 이상 made in china라는 인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과거

에는 스펙은 비슷해도 디자인이나 마감, 아이디어 등에서 차이

를 보였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레노버의 6.8인치 팹플러스 등 중국 제조사들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무서운 부분이었습니다. 

IFA 2015 키워드 4, VR

지난 CES 2015의 키워드 중의 하나가 드론이었다고 하면 이번 

IFA 2015에서는 단연 VR이 주인공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정말 다양한 VR 디바이스들이 선보였는데요. 그중 가

장 눈에 띄는 제품은 소니엔터테인먼트의 플레이스테이션 

VR(프로젝트명 모피어스)였습니다. PS4와 연동해서 가상현실

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거

의 완성된 단계이며, 소프트웨어 확충 후 내년 상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IFA 2015 키워드 5, HDR TV

사실 본래 IFA의 주인공인 TV의 화두는 HDR이었습니다. HDR은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표현을 해서 좀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영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DR SUHD TV를 선보였으며, LG전자가 HDR 올레드 

TV를, 소니, 파나소닉 등에서 HDR TV를 선보였습니다. 이미 4K는 평준화되었으며, 일부 8K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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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의 스마트폰 메이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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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 2015 키워드 6, 스마트홈

이번 IFA 2015에서 제조사의 전시관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점차 

스마트홈 전시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만큼 많

은 제조사들의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들을 연동한 스마트홈(사

물인터넷) 서비스를 준비/출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요. 그중 눈에 띄는 제품은 LG전자 스마트씽큐 센서였습니다. 

이 센서는 스마트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가전에 부착을 해서 스

마트폰과 연동해서 원격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센서로 가전제품 

교체 없이도 스마트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IFA 2015 키워드 7, 미래보다는 현재

이번 IFA 2015에 참관하면서 아쉬운 점은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의 기술들을 다양하게 만나보기 힘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쟁사

의 벤치마킹 등을 의식한 것인지 내년, 내후년을 대비한 기술이나 제품들의 전시존이 줄어들고 대부분의 제품들은 올 하반기에 출

시될 제품들에 한정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IFA 키노트에서 향후 출시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만난 점이 그나

마 위안이었습니다.

이번 IFA 2015에 공개된 다양한 제품들은 곧 국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과연 IFA 2015 현장에서의 분위기와 실제 출시된 후 판매량 

등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지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 IFA 2016에는 이 제품들이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

지를 기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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